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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방적, 법정관리 종결 “회생”
2002년 이후 법정관리 벗어나 … 채무 대부분 변제에 부채 안정

대전지법은 10월12일 충남방적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남방적은 2002년 11월19일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된 이후 5년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충남방적의 채무 대부분이 변제됐고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성공적

인 M&A를 통해 정리계획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됐을 뿐만 아니라 충남 논산으로의 공장이전이 

조만간 완료되면 지속적인 흑자경영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래에도 정리계획의 수행이 충분

하다”고 판단했다.

충남방적은 정리절차 진행기간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전 공장부지를 매각해 정리담보채무 등을 변제하고 

수익이 나지 않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장을 연차적으로 정리했으며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2006년 8월부터 M&A 절차를 추진해 에스지위카스 컨소시엄에 인수돼 증자대금 988억원이 회사에 유입

됐고 자금으로 남아있는 채무 대부분을 변제해 회사 재무구조가 순현금상태로 탈바꿈했다.

1954년 12월 국안방적으로 설립된 충남방적은 각종 섬유류를 제조.․판매해 왔으나 1992년 대전공장 화재 

등에 따른 생산차질, 복구비용 차입에 따른 이자부담, 중국 및 인디아 등에서 생산된 저가제품 증가에 따른 경

쟁력 상실,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해 1998년 11월부터 채권금융기관들과 기업구조 개선절차

를 진행해왔으나 2002년 11월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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